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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ceptual Study of “Pyo (表)” in 
Gangpyeong-Shanghanlun Based on Two Cases of 

Bipolar Disorder Improved with Mahwang-tang

Woon-yong Choi1, Sung-jun Lee2*

207,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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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We explored the meaning of “Pyo (表)” in Gangpyeong-Shanghanlun through 
two cases.
Methods : We analyzed the original form of 表 and its context in Shanghanlun. We also 
analyzed 2 clinical cases of bipolar disorder treated with Mahwang-tang (麻黃湯) according 
to the newly deduced definition of 表.
Results : 表 can be interpreted as “pursuing something high-class seen from the outside.” 
Both cases had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including insomnia, mood swings, anxiety, 
and depression. We determined that the diseases in both cases occurred when 表 had not 
been achieved. We also found that 麻黃湯 can improve psychological status.
Conclusions : 表 is different from “surface,”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definition. After 
diagnosing these two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using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e found that symptoms could be improved by 
administration of 麻黃湯 (46條). Although its potential for neuropsychiatric diagnosis has 
been suggested through etymological interpretation of 表 and analysis of two cases, more 
advanced clinical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表, 麻黃湯, DSM-5, bipolar Disease, Mahwang-tang, Shanghanl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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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八綱은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
으로서 陰陽, 表裏, 寒熱, 虛實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각이 대립적인 용어로써 사용
되며, 연속적인 인체의 증상들을 간편하게 
이원화함으로써 의학적 사고의 편의성을 제
공해왔다1). 따라서 한의학의 기본적인 변증 
체계로써 사용되어 왔는데,2) 그중에서도 表
는 裏와 대비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용어로서, 주로 증후의 부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3). 邪氣가 表에 있으면 表病으
로, 裏에 있으면 裏病으로 인식해왔는데, 일
반적으로는 表病이 裏病보다는 病의 상태가 
가볍고, 예후가 좋다고 인식되고 있다4).

表의 의미는 여러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의학 대사전』5)에 따르면 한의
학에서 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裏에 상대
되는 말로써 몸의 겉 부위를 의미하는 용어
로 사용된다. 한의학의 生理와 病理에서 
『黃帝內經』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表裏는 病位와 病因
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사용되었으며, 여러 
한의학 분야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 왔
다.

그러나『傷寒論』康平本의 15字行은 14, 

13字行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텍스트로서 연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6),『傷寒論』康
平本의 15字行은『黃帝內經』과는 별개의 
의학 연구 체계로서 이해해야 한다7). 그러므
로 한의학 전반에서 매우 빈용되는 表라는 
글자가 『傷寒論』 15字行에서는 6,700여 
개의 글자 사용 중 嵌注, 旁注를 제외하고  

고작 1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
목해볼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表에 관한 기존의 정
의와 연구들을 살펴보고, 表의 어원에 대한 
고대 중국 한어로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傷寒論』 15字行에서의 의미
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麻
黃湯을 처방하여 호전된 증례를 분석한 결과 
『傷寒論』에서 表의 의미는 裏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써 해석될 가능성을 확인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여러 사전을 참고하여 
表의 의미를 조사하고, 『한자 어원사전』에
서의 表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또한, 表가 포
함된『傷寒論』조문들과 處方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을 고찰하였다.

2. 『傷寒論』 판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텍스트는 
『傷寒論』의 여러 판본 중 『康平傷寒論』
이다. 『康平傷寒論』은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이 있기 전의 판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
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조문의 참입 순서를 
알 수 있는 15, 14, 13字行, 嵌注, 旁注 등의 
층차로 나뉘어 있어 『傷寒論』본연의 모습
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14, 13字行과
는 달리 15字行은 『黃帝內經』의 이론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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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없는 독립적인 의학 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康平傷寒論』15

字行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3. 임상 연구

1) 연구 대상
2021년 압구정 정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康平傷寒論』46條로 진단받고, 麻黃湯을 
투약하여 호전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증례에 사용된 임상 연구들은 환자
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저자
의 '연구윤리서약서'와 환자의 '연구자료 활
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
었다.

2) 연구 방법
(1) 진단
이 등8)에 의해 제안된 『傷寒論』辨病診

斷體系를 바탕으로 진단하였다. 환자와의 
병력청취를 통해 병을 유발한 핵심 원인에 
대해 진단하였고, 이를 가장 적절한 『傷寒
論』의 七病-提綱-條文의 순서로 연결 지었
다.

(2) 처치
『傷寒論比較』9)에 기재된 용량에 따라 

1일 2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Tab. 1).

(3) 평가 방법
치료 전과 중간 그리고 치료 후 환자에 대

한 인터뷰를 통해 주소증과 제반 사항의 호
전 정도를 평가하였다.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Use (g)
麻黃 Ephedra sinica Stapf 9

杏仁 Prunus armeniaca 
Linné 9

桂枝 Cinnamomum cassia 
Blume 6

甘草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4

The aqueous extracts from the herbs above were 
perorally administered two times a day, by 120 cc 
volume.

Table 1. The Weight of Mahwang-tang 

Compositions 

본 론

1. 表의 기존 용례에 대한 분석

1) ‘表’의 사전적 정의
『한의학 대사전』5)에 따르면 ‘表’의 의

미는
(1) 八綱의 하나로서, 몸의 겉 부위를 말한

다. 裏에 상대되는 말로서, 皮毛, 腠理, 살갗
의 문리, 겉에 있는 경락 등이 표에 속함

(2) 表證의 준말로도 쓰임
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의학사전』10)에는 表裏를 ‘질병의 內
外, 병세의 深淺 및 병세의 輕重 등을 판별
하는 두 개의 강령’이라고 정의하면서 表에 
대하여

(1) 인체의 皮毛와 經絡이 表에 속함
(2) 邪氣가 衛分에 있어서 병세가 비교적 

가볍고 얕은 상태는 表에 속함
라고 정의하고 있다.

『漢韓大字典』11)에는 表에 대하여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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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 겉표 : 거죽, 겉면, 밖(外), 위(上)

(2) 나타낼표 : 표창함, 명백히 함, 표시함
(3) 모습표 : 용모, 태도
(4) 뛰어날표 : 특이한 모양, 빼난 모양
이상의 4가지 정도가 구별될만하게 정의

되고 있었고, 表의 字源에 대하여, 衣와 毛
의 결합인 會意 문자이며, 옛날에는 털(毛)

로 윗옷을 만들었으므로, 上衣의 뜻을 나타
내거나 겉으로 드러낸다는 뜻을 갖게 되었
다고 기록되어 있다.

2) ‘表’ 관련 방제들에 대한 임상 연구 논

문 내의 개념 변천 분석
表는 병의 위치와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로써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
는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康平傷寒
論』15字行에서 表가 사용되는 조문의 처방
들(Tab. 2)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색하여 
表와 관련된 연구를 검색하고자 하였다. 국
내 문헌들을 검색하였으며, 

KISS(https://kiss.kstudy.com), RISS 

(http://www.riss.kr), OASIS 

(https://oasis.kiom.re.kr/)를 이용하였다.

Chapter
Provision

Number
Herbal Medicines Provisions

「辨大陽病」

40 小靑龍湯 傷寒表不觧心下有水気

43 桂支加厚朴杏子湯 表未觧故也

46 麻黃湯 表證仍在

61 乾姜附子湯 無表證

91 回逆湯, 圭枝湯 救表救裏, 救表

124 抵當湯 六七日表證仍在

「辨大陽病 

結胸」

134 大䧟胷湯 表未觧也

163 圭支人参湯 表裏不觧者

168 白虎加人参湯 表裏俱热

170 白虎加人参湯 無表證者

Table 2. The Herbal Medicines in the 表 Provisions in『Gangpyeong-Shanghanlun』

(1) 소청룡탕
소청룡탕은 알러지비염, 천식, 감기 등 기

관지 증상에 광범위하게 다용하는 처방인
데, 민12) 등의 연구에서는 소청룡탕과 관련
된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지만, 條文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表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가 없었고, 이13), 황14), 황15)등 또한, 條文에 
기반한 연구가 아니라 證治 연구였기 때문에 
表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았다. 강16)은 汗
疱疹 피부 증례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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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表證을 습진과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병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배17) 등도 表를 피
부질환과 연관된 문제라고 해석하였다. 이18) 

등은 汗疱疹 관련 증례 보고에서 처음으로 
表에 대한 어원학적 해석과 이를 진단적 의
미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 表를 
大篆의 모양에 따라 破字하여 衣, 皮, 刀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
람 피부의 이상 부위를 칼로 도려내야 하는 
상황’으로 表의 의미를 제안하였다. 서19) 등
은 耳鳴과 관련한 증례 보고를 하였는데, 表
不解에 대하여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더이상 추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제
안하였다. 

(2) 계지가후박행자탕
본 처방에 대해서는 검색된 증례 논문이 

없었다.

(3) 마황탕
麻黃湯과 관련된 연구로는 고20) 등, 윤21), 

김22)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表에 대한 연구
는 찾을 수 없었다. 윤23) 등의 연구에서는 表
에 대하여 ‘피부증상’으로 해석하였고, 서24) 

등의 연구에서는 ‘일을 더 잘 하려는 욕심’으
로 해석하여 본 논문의 논지에 부합하는 면
이 있었다.

(4) 건강부자탕
김25)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表와 관련된 

조문 연구는 없었다.

(5) 회역탕, 계지탕

表가 등장하는 92條에 관한 연구는 없었
다.

(6) 저당탕
조26) 등은 124條에 기록된 表 에 대하여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다가 병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가설을 제안하였다.

(7) 대함흉탕
본 처방에 대해서는 검색된 증례 논문이 

없었다.

(8) 계지인삼탕
본 처방에 대해서는 검색된 증례 논문이 

없었다.

(9) 백호가인삼탕
조27)는 ‘업무에 지장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것’을 表의 의미로써 사용하였다. 박28) 등의 
피부질환 증례보고가 있었으나, 조문 고찰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분석
表는 八綱辨證의 하나로서, 각 시대 醫家

들은 이를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대표적으
로 明, 淸代의 장개빈은 외부 기운이 신체로 
들어와 발생하는 증후들을 表證이라고 하여 
病因적인 시각으로 파악하였고, 정국팽과 
강함돈 등은 表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열거하
면서 증후의 감별을 세밀화하였다29). 八綱辨
證에 대한 통시적 고찰연구30)에서도 表의 의
미는 病因, 病位 그리고 증상의 輕重을 의미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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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表는 상술한 정의들로 보았을 때, 그 의미
의 방향성이 ‘겉’과 ‘바깥’인 것은 공통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진 선행연구 검색에
서, 表는 기존의 ‘邪氣의 위치’, ‘병의 輕重’

등의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나아가 ‘피부질
환’이라는 실질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16)17)가 
있었으며, 기존 사전적 정의와 일치하는 용
례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19)24)와 조26)27)의 연구를 통해 고
문자학적 해석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
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부터 
表는 사회적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직업
적인 부분이나 이를 통한 사회적 성공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2. 『康平傷寒論』의 ‘表’에 대한 분석

1)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의 분석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嵌注, 旁注를 

제외하고 表는 처방이 포함된 10개의 條文
에서만 등장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 
大陽病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이다(Tab. 2). 

또 하나의 특징은 表가 몇 가지 글자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不, 未, 觧, 證, 

救, 裏, 無, 熱 등의 글자와 주로 사용이 된다.

2) 어원에 따른 분석
表의 자형은 갑골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簡牘文, 『說文解字』의 小篆 그
리고 大篆 등의 형태가 밝혀져 있다.

表는 衣(옷 의)와 毛(털 모)로 구성되어 있
고, 『한자어원사전』에 따르면, 옛날에는 

가죽옷을 입을 때 털 있는 부위를 밖으로 나
오게 입었는데, 이로부터 ‘바깥’, ‘드러내다’

의 뜻이 나왔다고 한다31). 이 글자들의 관계
는 고문자들의 자형을 보면 더욱 이해가 쉬
운데, 衣의 위, 아래를 분리하고 毛가 그사
이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Tab. 3). 이러한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도 불
구하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表의 小篆 중 다소 복잡한 (겉 
표)의 형태가 있다. 큰 사슴을 의미하는 麃
(큰 사슴 포)가 소리부이고, 衣가 의미부인 
글자인데31), ‘큰 사슴의 가죽을 옷으로 입은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를 
破字하여 衣, 皮, 刀의 조합으로 해석한 후, 

피부에 칼을 대는 모습으로 表에 대한 가설
을 설정한 연구가 있었으나18), 이미 麃에 대
한 大篆과 小篆의 형태가 존재하고, 衣와 麃
을 조합했을 때 의 모습과 차이가 거의 없
으므로 이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따라서 表의 의미는 ‘털 옷을 입은 모습’, 

좀 더 자세히는 ‘털 부위를 바깥으로 보이게 
입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질
병의 원인으로서 상정되기 위해서는 병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좋은 옷을 입고 
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로서 해석하여 
임상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表는 不, 未, 觧, 證, 救, 裏, 無, 熱
의 글자와 붙어서 사용되는데, “내가 보여주
고자 하는 모습이 아직 충족이 안 되었거나
(未解)”, 혹은 “그 의욕을 잃어 체념 상태에 
있거나(不解)”,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證)”, 혹은 “과도하게 열내고 힘쓰면서 
노력하는 모습(熱)” 등 같이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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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도 해석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해석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안되었던 
表의 의미와도 유사한데24,26,27), 기존 연구가 
일, 직업적인 부분에 그 의미를 국한하였다
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의미는 직
업 외에도 외부에 과시할만한 것들, 예를 들
어 돈, 지위, 외모, 평판 등도 포함되는 것이
라 외연이 더욱 넓어진다. 즉, 表는 타인들
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조건들은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에서 욕

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존감의 하락과 
좌절감을 겪으면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 

3) ‘表’의 의미

『康平傷寒論』의 表는 병리적 용어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실되어 병이 나타나는 상태’로 제안하고
자 한다. 

甲骨文(Oracle) 大篆(Bronze) 小篆(Seal) Meaning

衣 Clothes

毛 - Hairs

表 - Fur clothes

麃 - a giant deer

 -
Fur clothes made with 

a giant deer

Table 3. The Ancient Characters of 衣, 毛, 表, 麃,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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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Height (cm) 174 163
Weight (kg) 59 49
Age 21 32
Sex Male Female
Job Student Nurse
Chief

Complaint
Sleep Disorder - Insomnia Depersonalization

Present Illness

He had problems with friends in school 

since 8 years ago and was diagnosed 

with bipolar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and panic disorder 4 years 

ago. He also expressed delusions, so 

was medicated with Quetiapine which 

is used for schizophrenia but he didn’t 

take it much.

She didn’t want to born and raise a child 

but, her husband made her to do. She had 

been expressing anger during raising her 

child so, made many troubles with her 

husband. She was diagnosed with 

anxiety disorder an year ago and 

medicated with the drugs but didn’t take 

them much.
Onset 8 years ago 1 years ago

Symptoms

ㆍFalling asleep at 5am and waking up 

12pm

ㆍHaving tiredness during the day

ㆍPanic disorder 

symptoms(palpitation, cold sweat, 

stiffened) in crowded places

ㆍMultiple suicide impulse, fear of 

death

ㆍDropped out of school at the age of 

17

ㆍNo sense of reality. Feeling like 

dreaming

ㆍToo bright and blurry vision in the 

sunlight

ㆍExpressing anger while raising a child 

alone

ㆍGoing to E.R. after arguing with the 

husband

ㆍHaving fights with her sister 

frequently

ㆍVomiting many times when angry
Medication

Period
Treated with Mahwang-tang for 60 days

Progress

ㆍAppetite and digestion have 

improved a lot

ㆍGained weight

ㆍBeing able to sleep enough and 

having confidence in sleep

ㆍExcessive anger has relieved

ㆍChest stuffiness has relieved

ㆍDigestion has improved a lot

ㆍBeing able to control anger

ㆍBreathing became smooth and easy

ㆍSevere fatigue during the day 

disappeared

ㆍGlare has relieved

Table 4. An Overview of the Tw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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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Narrative 

of 表

- The patient was a captain among 

friends in the middle school. But, after 

fighting with a friend, the patient had 

been bullied.

- As a result, the patient dropped out. 

However, he went back to school some 

days later and forced the friend to 

apologize. The patient made the friend 

kneel.

- The patient lost his face and status in 

the school after fighting. It made him 

very angry and happened to make a big 

problem.

- The patient was originally more 

interested in work and financial 

techniques to earn than in childcare.

- So the husband promised to raise the 

child after childbirth and the patient to 

keep working but, the promise was not 

kept.

- The desire to make money was stronger 

than to raise children, but this was not 

satisfied. So, the patient had threw up 

several times while arguing with the 

husband and wa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a few times.

Table 5. The Narratives of the Two Cases about 表

3. 『康平傷寒論』 ‘表’의 의미를 적용한 

환자 증례 보고

본 연구에서는 2명의 환자에게 表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辨病診斷體系를 활용하여 진
단하였고, 두 환자에게서 모두 表의 내러티
브32)가 관찰되었다. 환자들은 모두 『辨大
陽病』 46條 로 진단하였으며, 유의미한 반
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1) 주요 신경정신과적 증상들과 表와의 
연관성 분석

두 증례의 인구학적 정보와 주증상, 중재, 

경과는 다음과 같다(Tab. 4). 두 증례 모두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통제
하기 힘든 분노들와 관련된 삽화들을 과거
력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증례 1]의 경우 불면증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새벽 3-4시

에 잠자리에 들지만, 실제 잠드는 것은 5-6

시 경이라고 하며, 낮 12시에 기상하는 수면 
패턴을 갖고 있었다. 실제 잠자리에 있는 시
간은 8-9시간으로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으
나, 낮 시간대의 피로감과 무기력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중학생 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역할을 하였다고 했으나, 고등학교 올
라가면서, 교우 간의 갈등으로 인해 따돌림
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고등학
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였는데, 이후 복수심
에 해당 학생을 학교에 찾아가 사과를 강요
하면서 해당 학생을 무릎 꿇리게 만드는 등 
소동을 부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우울증에 따른 자살 충
동이 지속해서 발생하였고, 이는 내원 당시
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공황장애도 갖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부터 증상이 있었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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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이 되며, 집에 오면 몸살과 같은 근육통
이 생긴다고 하였다. 동시에 心悸와 식은땀, 

손발 저림, 비현실감 등을 겸한다고 하였는
데, 그래도 현재는 초, 중학교 때보다는 나
아진 상태라고 하였다. 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Quetiapine이라는 Dibenzothia 

-zepine 계열의 조현병 치료제를 처방받았
으나, 환자가 복약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복
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증례 2]의 경우 이인증과 우울감, 불안장
애, 소화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비현실감을 
호소하며, 집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
고, 해가 있는 야외에서 시야가 흐려지고 눈
이 부시는 증상도 같이 호소하였다.

환자는 내원하기 4년 전에 출산하고, 이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으며, 남편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부부싸
움을 심하게 해오고 있었다. 환자는 본디 육
아보다는 일하는 게 더 중요함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왔고, 출산 후에도 본인은 계속 일
을 하고 육아는 남편이 하겠다는 약속을 남
편에게 받았으나, 출산 이후 본인만 육아하
는 상황이었다. 또한, 직업적 관심 외에도 부
동산 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집 안에
서 육아를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은 성향을 갖고 있었다. 따라
서 부부 간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심한 경우 
화를 이기지 못해 구토를 한 경우도 많았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로서 일에 다시 복
귀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일을 하
면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 때문에 다

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불안장애로 진단받아 미상의 양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
다.

[증례 1]과 [증례 2]에서는 공통적으로 과
도한 분노를 표출했던 과거력이 관찰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원인은 
[증례 1]의 경우 본인이 대장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자신
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손상당하게 되었던 
사건이었고, [증례 2]의 경우는 본인이 가치
를 두던 일과 재테크를 육아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체면이나 지위, 그리고 직업
과 돈에 대한 욕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위에 상술했던 表의 고문자학적 해석을 
통한 임상적 의미 제안 내용과 부합한다
(Tab. 5).

2) 주요 치료 경과
두 증례 모두 麻黃湯을 복용한 후, 주소증 

및 신체 제반 사항들이 모두 호전되었다. 두 
증례 모두 麻黃湯을 복용하면서, 마황에 포
함되어 있는 Ephedrine 등의 성분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 작용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
될 것을 주의하였으나, 오히려 체중이 증가
하였고, 심리적 안정을 점차 찾아가게 되었
다. 과도한 흥분을 하여 분노를 제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麻黃湯은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처방이라고 환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유산소 운동을 지시하였고, 환자들은 복약
하면서 숨이 훨씬 잘 쉬어진다고 이야기하였
다. [증례 1]의 경우 한약 복용 초기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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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인 Quetiapine을 바로 중단하였고, 麻
黃湯 복용 2주 만에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
면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5주 차에는 수면
과 관련된 문제는 소실되었다. [증례 2]의 경
우 麻黃湯 복용 후 오후에 갑작스럽게 몰려
드는 피로가 소실되면서 분노 조절과 우울
감에 더욱 도움이 되었고, 복용 2개월 후에
는 남편과 거의 다투지 않게 되었다. 두 증
례의 환자들은 麻黃湯을 처방하기에 망설여
질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입맛도 없었으며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였는데, 麻黃湯 복용 
후, 입맛과 소화가 모두 호전되면서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과를 보여주었다. 공통
적으로 호소하던 눈부심의 문제도 모두 해결
되었는데, 이는 환자들의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동공산대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3)『康平傷寒論』46條와의 연관성 분석
[증례 1]은 과도한 행동(大)이 문제가 되므

로 大陽病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
고, 실제로 환자도 현재 갖고 있는 우울감의 
이전에 과한 분노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麻黃湯 46條(Tab. 6)의 ‘發煩’에 해당한
다. 즉, 평소 담겨있던 분노(煩)가 응축되다
가 일시에 폭발(發)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때의 과도한 흥분을 제어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타의에 의해 분노가 발생 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46條의 ‘其人發煩’에 해당한
다. 즉,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게 끌려다
니게 되어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이다. 이렇
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과 
싸우게 되고 문제를 키우게 되는데, 이는 조
문에 ‘劇者必衂’로서 ‘피를 보게 된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문제 상황 이후, 주로 집에 있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몸에서 
자꾸 열이 생긴다고 하였고, 이는 ‘無汗發
熱’에 해당한다. 또한, 밝은 낮이나 눈부신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는데,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조문에 ‘目䏃’으
로 표현된다. 밤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이상 되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
하여 낮에 피로와 가슴 답답함, 우울감을 호
소하는 부분은 ‘陽気重’에 해당한다. 

[증례 2]는 여동생, 남편과 과도하게 싸우
고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모습에서 큰 움직
임(大)과 發煩, 劇者必衂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인감으로 대표되는 꿈
을 꾸는 듯한 느낌, 비현실감, 시야흐림과 
눈부심 등의 현상은 시야의 장애로 말미암
은 것으로서 ‘目䏃’설명이 되고, 이 환자 또
한 [증례1]처럼 낮에 생기는 무기력함과 쉽
게 지치는 현상, 우울감 등은 ‘陽気重’으로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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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 of 麻黃湯

46. 大陽病, 脉浮紧, 無汗発热, 身疼痛, 八九日不觧, 表證仍在,

其人発煩, 目䏃, 劇者必衂, 所以然者, 陽気重故也, 麻黃湯主之.

The Major 

Expressions

in the Provisio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Case 1 Case 2

大陽病

Disease developed while active excessively
Expression of excessive anger

Dropping out of school

Expression of excessive anger

Going to E.R. frequently

表證仍在
Pursuing the visible part and projecting self-esteem

Table 5. Table 5.

其人発煩

Anger explodes as it becomes impossible to achieve 表 by other wills
He was bullied at school, and out of 

revenge, he forced his friend to 

apologize

Throwing plates to his brother

Bursting her anger to her husband 

because he didn’t help with 

childcare as promised 

Fighting with her sister fiercely

目䏃

Vision becomes sensitive to lights
Having too bright vision so, prefer a 

dark place

Blurry, bright vision

Feeling like dreaming

劇者必衂

When gets angry, always fights and makes things bigger
After forcing the friend apologize 

him,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was held with police officers. He 

was dropped out of school at the 

end.

Going to E.R. after arguing with her 

husband.

Made some troubles in the work 

place earlier

陽気重

Fatigue during the day and feeling stuffiness in chest
Feeling depression and tiredness in 

the day even if he had slept for 8-9 

hours

Having difficulty in raising her 

child in the day due to exhaustion 

so, she had to take a nap

Table 6. The Provision of 麻黃湯 in 『Shanghanlun』 and Its Meaning

고  찰

八綱은 한의학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도
구로 사용되어 왔는데33), 『黃帝內經』에도 
이러한 분류들이 기초적으로 등장하며34), 

『傷寒論』에도 각각의 글자들이 모두 등장

하나, 그 편리함과 중요도에 비하여 『康平
傷寒論』 15字行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
았다. 서35),김36)등이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
으나, 表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부족하였
다. 또한, 역사적으로 表裏는 대립적 관계로 
病邪의 위치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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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37,38), 이러한 기초적인 의미를 가짐에
도 불구하고, 『康平傷寒論』15字行에는 
表裏가 같이 사용되는 용례가 91, 163, 168

條의 3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表의 의미가 『康平傷寒
論』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康平傷寒論』15字行
에서 表의 의미에 관해 탐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글자의 어원에 중점을 두고 의미
를 고찰하였는데, 한자의 형태는 고대로 갈
수록 그 원형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一字一
意의 특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表가 어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破字하여 
그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방
식은 고대 문헌들을 연구할 때, 흔히 사용되
는 방식이다39). 또한, 한자의 모양과 뜻 그대
로 직관적으로 이해한 이후에는 『傷寒論』 

서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해석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表는 衣(옷 의)와 毛(털 모)의 조합인데, 이
는 ‘털이 달린 옷’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겉’

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글자 그대로 ‘털이 달린 옷’으로서 이를 해석
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어떤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입느냐’는 계급의 차이나 역할의 차
이를 규정하기에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크고, 강한 동물의, 구하기 어려운 가죽을 옷
으로 입고 있는 자는 당연히 해당 공동체 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表는 이러한 외적인 지위나 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表의 대상은 돈, 직업, 외모, 

인기 등 여러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를 적절하게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욕구로서 
볼 수 있다. 表가 질병의 성립요건으로 작용
하기 위해서는 表의 대상들을 강하게 추구하
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表의 대상에 투영하
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훼손당할 
때이다. 즉, 자존감 상실의 경우가 문제가 생
기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존감의 의미는 表
를 구성하는 글자 중 하나인 衣(옷 의)의 의
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옷에 
따라 의미하는 직업이나 기능이 있다는 데에
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옷(表)을 입고 싶으나 이를 입지 못하였을 
때, 혹은 입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이를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병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증례1]은 본디 친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가 친구와 다툰 후 학교에서의 
본인의 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를 견
디기 힘들어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게 되었
다. 이는 본인이 입고 있던 높은 지위의 옷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낮은 지위의 옷으
로 입게 되면서 병이 생긴 것으로 表에 대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의 병력을 보았
을 때, 분노의 표출이 눈에 띄는데,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후 자신을 따돌린 친구에게 4
년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고
등학교 자퇴 후 실제로 학교를 찾아가 강제
로 무릎을 꿇리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다
소 과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집안에서도 남동생과 자주 다투고 한 
번 싸우게 되면 집안의 집기들이 난리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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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증례2]는 본인이 원치 않는 육아를 과도
하게 떠안게 되면서 병이 시작되었는데, 본
래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돈 버는 일을 못 하
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는 表의 
대상인 돈과 직업을 타의에 의해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경우였다. 문제
는 주로 분노로서 표현되었는데, 남편과 과
하게 다투다가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자주 
토하는 등의 모습들, 그리고 친언니와 매우 
험하게 싸운다고 하는 증언으로 볼 때, 본 
증례도 환자의 과도한 흥분과 분노가 문제
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소하던 불안감
도 과거 직장에서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던 
기억 때문에 복직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었는데, 이것도 직장에서의 자신의 체면과 
지위의 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表에 의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40) 등은 麻黃湯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麻黃湯 46條의 其人發煩과 陽気重을 근거로 
신경정신과적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
였다. 『東醫寶鑑』의 [氣門]에 신경정신과
적 질환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
고,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보조제로 麻黃湯
이 사용되어 환자들의 우울감이나 불쾌감, 

불안감을 개선해주는 항우울효과를 보여주
었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 사용된 두 개의 증
례 또한 신경정신과적 주소증을 호소하고 있
었다.

[증례1]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
애, [증례2]는 이인증과 불안장애, 우울감 등
을 갖고 내원하였는데, 두 증례에서 도드라
지는 부분은 위의 병들보다는 과도한 흥분에 

의한 분노이다. 이러한 감성의 문제는 
DSM-5에서 ‘기분장애’의 ‘양극성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41), 이는 조울증이라
고도 알려져 있다.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를 
겪은 적 없는 주요우울삽화만을 경험한 환자
들을 우울장애 즉, 우울증으로 진단하는데, 

위 두 증례의 환자들은 적어도 경조증 삽화
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두 증례는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가 없다.

경조증 삽화의 특징은, 조증 삽화처럼 고
양되고, 과민하며, 혹은 때로 짜증만 보이는 
기분을 느끼고, 자만심을 보이기도 하며, 말
이 많아지고, 수면욕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
여주나, 그 지속 기간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
다. 반면, 조증 삽화는 이러한 특징들의 지속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 직업적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심하면 입원이 필
요하기도 하다.

[증례1]의 경우 자퇴를 하였기 때문에, 사
회적 손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현병으
로 진단될 만큼 과하게 자존감이 고양된 모
습, 웅대한 모습 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
증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 충동과 
불면증, 우울감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진단
될 만큼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증례2]의 경우 기분의 높낮이가 심하며, 

과도한 분노 후 찾아오는 우울감을 호소하였
다. 환자의 과도한 흥분이 직업적, 사회적 손
상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지만, 엄마로서
의 육아활동보다는 경제활동에 계속 관심을 
표명하면서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때, 경조증 삽화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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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복직을 고
려하기도 하였으므로, 주요우울삽화도 확인
이 된다. 따라서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
할 수 있다. [증례1] 보다는 병력과 양상이 다
소 가벼운 편이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면에
서 양극성 장애 중 ‘순환성장애’로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Mood swing 정도의 병
력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과 조문의 연관성은 
表證仍在와 其人發煩, 陽気重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Tab. 6). 表證에서 表를 추구하
면서 점차 흥분하는 모습(證)인 조증, 경조
증 삽화를 확인할 수 있다. 證은 言(말씀 언)

과 登(오를 등)의 조합으로서, 表에 관하여 
말이 점차 많아지고, 고양되는 모습을 표현
한다. 그러나 타인에 의하여 그것이 방해를 
받고, 表를 성취하지 못해 과도하게 화를 폭
발시키는 모습은 其人發煩의 모습이다. 이
로 인해 한낮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
거워 表를 추구하기 힘든 상황은 陽気重의 
모습인데, 이것이 주요우울삽화 혹은 그에 
준하는 우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麻黃湯 46條의 조문은 ‘양극성 장애’를 다스
리는 조문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이
40) 등이 제안한 것처럼 麻黃湯의 정신과적 
적용의 예이며, 『傷寒論』적용의 범위가 
이로 인해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증례 보고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과 증례를 바탕으로 表의 
의미를 탐구하였고, 그 적용을 통해 기존의 
의미보다 새롭고 확장된 가설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DSM-5를 통해 두 증례는 ‘양

극성 장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으
며, 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傷寒論』의 글자들을 분석하면서 
참고한 서지학적 지식이나 저작 시대의 한
자 사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근
거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둘째, 表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색 범위가 
사전과 국내로서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表에 대한 가설을 일반화시키기에
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례의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
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康平傷寒論』 15字行의 表의 의미를 
어원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麻黃湯을 투여하여 호전된 2개 증례 환자들
의 병력 및 주소증, 투여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사용된 表
는 ‘밖으로 보이는 돈, 직업, 지위, 외모 등을 
추구하며 이에 자존감을 투영하는 것’의 의
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
을 때 발생한 병적인 상태로 분석할 수 있다.

2. 이를 바탕으로 수면 장애, 기분 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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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우울감, 분노 등을 호소하는 2명의 환
자들에게 『傷寒論』辨病診斷體系를 운용
하여 麻黃湯을 처방한 2례에서는 호전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진단에 있어서 
『傷寒論』46條 적용에 대한 심화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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